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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벤트 매치가 추진되고 

있다.‘골프황제’타이거 우즈(43)와‘쇼트게임의 마

법사’필 미켈슨(48)의 1대1 맞짱 경기다. 둘은 과거 

압도적 1인자와 그 1인자를 넘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쓴 2인자로 서로 호의적일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엔 연습라운드(마스터스)를 같이 하고 사업 논

의도 하는 등‘브로맨스’급 친밀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빅매치’가 추진되자 골

프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11일‘한국경제’가 미국 매체‘골프위크’를 인용

해 전한 바에 따르면 우즈와 미켈슨 측은 상호 합

의하에 이같은 이벤트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이미 이달 초 TV중계를 하기로 하고 

라스베이가스의 한 골프장까지 잡았지만 최종 스케

줄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

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경기 방식이 흥미를 끈다. 단 둘이 코스에 나가 18

홀을 도는‘슛아웃’형태다. 초청료는 없고 상금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위너 테익스 올(winner-

takes-all)’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점도 흥미

롭다. 상금도 무려 1,000만 달러이다. 지난해 우즈

가 벌어들인 수입(4,330만 달러)의 4분의 1 정도를 

하루 라운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여서‘1,000

만 달러의 도박’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켈슨도 지난

해 4,13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상금액이 워낙 커 상금 확보방안은 정해지지 않았

지만, 돈을 내고 중계방송을 보는‘페이TV’형태로 

돈을 모아 지급하거나, 대기업 후원사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우즈

추신수(36, 텍사스)가 올스타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8일“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커리어 첫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고 전했다. 추신수는 올스타 팬투표에서는 고배를 마

셨지만 선수단 투표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빅

리그 데뷔 14시즌 만이며 한국인 야수로서는 첫 올스

타 선정이다. 과거 박찬호(2001), 김병현(2002)이 올스

타전에 출전했지만 이들은 모두 투수였다.

추신수는 올스타전 출전과 함께 홈런 더비 출전도 

제안 받았다.  텍사스 지역지‘댈러스모닝뉴스’는 9일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홈

런 더비 출전을 권유 받았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통산 185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10년·2015년·2017년에 기록한 22개

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6경기에 나서 17개

를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공동 24위

에 올라있다. 텍사스의 잔여 경기를 감안하면(9일 현

재 70경기) 추신수는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기록 경

신은 물론 MLB 진출 후 처음으로 30홈런 고지를 밟

을 가능성도 크다. 

댈러스모닝뉴스는“추신수는 한국인 타자 중 처음

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선수이기 때

문에, 추신수가 홈런 더비에 참가한다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그것이 메이저리그가 추신

수에게 홈런 더비를 제안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고 분석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은 오는 17일 워싱턴 내셔널

스 홈구장인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다. 홈런 더비는 

하루 전인 16일 열린다.

와 미켈슨이 일종의 이벤트 회사를 차려 직접 이 경

기를 주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둘 다 노회한 사업가들이란 점

을 감안할 때 브로커를 끼지 않고 직접 경기를 기

획하고 진행해 TV중계권료 등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이런 류의 빅매치를 정례화, 시리즈화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 

이 매치를 기획한 TV프로덕션 측은 둘이 마이크폰

을 끼고 경기를 하게 해 경기 도중 나올 수 있는 생생

한‘덕담’과‘저주의 말’을 모두 중계하자는 아이디

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와 미켈슨은 각각 PGA 투어 78승(메이저 14

승)과 43승(메이저 5승)을 올린‘거장’들이다. 뛰어

난 기량과 훌륭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우즈의 그늘

에 가려 오랜 세월을 2인자에 만족해야 했던 미켈슨

의 입장에선 우즈는‘넘사벽’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

다.‘앙숙’,‘영원한 라이벌’로 둘을 부르는 팬들이 

많고, 둘의 맞대결을 늘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즈- 미켈슨 1000만 달러 놓고 
단판 승부 벌일까?

추신수, 올스타전 출전
한국인 야수 최초 


